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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 의도

정 범 진
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교수

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하

여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. 또 연료를 비축하

기 용이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

타에너지원에 비하여 탁월하다고 믿는다. 또

원자력은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 적합한 기

술 주도적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다. 그렇다.

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.

원자력 발전이 채택되느냐 마느냐는 전력수

급기본계획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의해 결정

된다. 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는 그

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따라가다가 보면 알

수 있다. 

이번에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의 몇 가지 특

징을 살펴보자. 우선 전국을 하나로 보았던 과

거와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제주권을

분리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. 이는

수도권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송

전 문제를 같이 다루기 위한 것이다. 즉 송전

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건설된 신규

발전소는 수도권의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

이다. 

또 다른 특징은 탄소세를 반영한 것이다. 아

직까지 탄소세는 없지만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

의 경제성 분석에는 이를 포함하였다. 결과적

으로 원자력 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좋아졌다. 

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눔에 따라서 수도권

에 건설하려는 발전소는 우선적으로 건설 대상

이 된다. 한편 수도권에는 발전 연료의 제약이

따르므로 석탄, 석유, 원자력 발전은 어렵다. 따

라서 수도권에 건설되는 LNG 발전소는 최우

선적으로 채택된다. 

이전의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 예측을 너무

적게 해서 이번 계획에서 갑작스럽게 공급량을

늘려야 한다면 건설 기간이 짧은 발전소를 넣

을 수밖에 없다.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은

단기간에 건설하기 어렵다. 결국 LNG 발전소

가 들어간다. 

발전 사업자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민간 발

전 사업자가 새로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시장

에 진입시켜 주는 규칙도 있다. 사업자를 다양

화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이다. 이들 신규로 진

입한 민간 발전 사업자는 LNG 발전소를 짓는

다. 

이런저런 이유로 LNG 발전소만 들어간다.



2007/1ㆍ원자력산업ㆍ53

그렇게 되면 공급 능력이 충분해진다. 그렇게

하고서 값싼 전력원 순서로 채워 넣는다. 그런

데 이미 예비율이 충분히 높다. 그렇게 되면 새

로운 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다. 물론 경제적

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능력이 얼

마큼인가도 중요하지만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

전원과 첨두 부하를 담당하는 전원의 비율도

중요하다. 

예비율이 충분하더라도 기저부하의 비율이

너무 적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이유는 있

다. 그러나 이때 기술적으로(!) 수요예측량을

줄이거나 예비율 목표치를 낮추면 신규 원자력

발전소 건설을 방해할 수도 있다. 

현재의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되지

않는 요소가 있다. 정부 차원의 에너지 혼합

(Energy Mix)의 목표치가 제시되지도 않고

있으며,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

한 절차도 보이지 않는다. 

또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는 절차도 보이지

않는다. 에너지 수출입도 전력 수급에 고려되

는 것 같지는 않다. 물론 전혀 고려되지 않는

것은 아니다. 그러나 다른 제약 요소를 우선적

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 버리기도 하

는 것이다. 

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론은 변화하

고 있다. 특히 전력 시장 민영화의 정도에 따라

서 발전 회사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결과적으

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달라진

다. 

예를 들어 전력 시장이 완전히 민영화 되었

다면 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하기보다는 건설된

발전소를 100% 활용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 수

지에 유리할 것이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

민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

회사가 건설을 원한다. 

당분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

법론은 매번 바뀔 것이다. 시장의 변화, 발전

회사의 변화, 정부 입장의 변화, 정치권의 변화

와 이에 따르는 정부 구조의 변화 등은 공히 영

향을 줄 것이다. 

이때쯤 우리 원자력 사회는 출제자의 의도

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저 원자력

발전의 장점만을 되새기며 언젠가는 채택되리

라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.

당분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론은 매번 바뀔 것이다. 

시장의 변화, 발전 회사의 변화, 정부 입장의 변화, 정치권의 변화와

이에 따르는 정부 구조의 변화 등은 공히 영향을 줄 것이다. 

이때쯤 우리 원자력 사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

그저 원자력 발전의 장점만을 되새기며

언젠가는 채택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.




